
- 1 -

 □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은 2016년 11월 24일(금)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진과 

중국 연변대학을 방문하여 박영호 총장과 대학간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고, 

교수 및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‘선한 사람들의 통일공동체’를 주

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.

 □ 성낙인 총장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양 대학간 공동조사 및 연구를 제안하

였고, 민족적 연구 협력 네트워크 형태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뿐 아니라 서울대-

연변대 학생교류를 한층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. 또한 서울대 통

일평화연구원과 연변대 조선반도연구협력창신중심간의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바

탕으로 발전적이고 구체적 형태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. 박영호 총장

은 흔쾌히 동의하며 북한의 대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

다. 

 □ 이후 성낙인 총장은‘선한 사람들의 통일공동체’라는 주제로 연변대학 교수 

및 학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강연을 하였다. 이 강연에서 성총장은 한

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뤄 내는 것도 결국‘사람’들이라는 점을 들어 남북간 

신뢰회복,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, 서울대와 연변대

의 학문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 대학들이 참여하는 연구팀 구성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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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희망을 전했다. 강연 후 연변대 학생들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남북한 관계

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고 서울대에서 유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였다. 

연변대 박영호 총장은 이날 성낙인 총장을 연변대학교 초빙교수로 임명했다.

 □ 박영호 총장은 성낙인 총장의‘선한 인재론’에 대해 서울대 뿐만 아니라 연

변대와 모든 대학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인재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, 

선한 인재들이 결국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. 

 □ 성낙인 총장은 이어 11월 25일(금)에는 서울대와 연변대 공동으로‘새시대 일

류급 대학과 일류급 학과의 건설과 발전’이라는 주제로 공동국제학술회의를 개

최하였다.


